
일본 면방 각사의 신상품 창조 솜씨들(5) 

유니치카 텍스타일의 링, 컴팩트 및 소모 방적 솜씨 – 

3개 부류 중점 개발 

  

유니치카 텍스타일은 현재 복중층사, 초극세 번수와 장단 복합의 3개 부류

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심(芯)과 초(鞘)로 이루어진 복중층

사는 의료나 유니폼 업계에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인기가 있는 “발바”가 대

표적인 소재이다. 매사는 적으며, 대부분이 텍스타일로 널리 팔리고 있다. 

“발바”는 개발된 지가 30년이 되는데 최근에는 원료부터의 차별화도 상당

히 이루어지고 있어, 심에 폴리에스터 유산 섬유 “테라막”, 초에 면을 사용한 

“발바 TC”는 열에 약하다는 “테라막”의 약점을 보충하고 우수한 필링성을 

보여준다. 면 이외에도 재생 셀룰로스 섬유 “실프”를 사용한 소재도 내놓고 

있다. 

세번수화에서는 타사보다 앞서가고 있다. 현재 단사에서는 240수까지의 방

적이 가능하다. 정방 교연사에서는 400수 쌍사급 이상의 방적에도 성공하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도 최고의 세번수라고 할 수 있다. 세번수화는 원료의 

선정부터 방적 앞 부분 공정의 관리, 정방에서의 고유 아이디어와 여러 기술

이 모여서 비로소 방적할 수 있으므로, 타사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기술적 프

라이드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발바” 등에서도 세번수화를 연구하고 있다. 

60수까지 상품화하고 있는데, 시험적으로는 80수까지 시방(試紡)이 성공하고 

있다. 



장단 복합 기술은 신상품을 만들어내므로 계속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

다. 또한 이제까지 시방기뿐이었는데, 새로 컴팩트 정방기를 도입하여 상업 

생산을 본격화하고 있다. 당연히 컴팩트사도 차별화된 것을 개발하고 있다. 

원료 특화에 있어서도 대나무 자체의 섬유로 뽑은 “란치쿠(藍竹)”나 키토

산을 레이온화한 “키토케어(Chito care)”와와 같은 특색 있는 소재도 개발하고 

있다. ♣  

 


